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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한국문화원, 50년대 고전영화 특별상영회 개최  

사진: 영화 <돈>,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이하 ‘문화원’)은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3월 17

일(화)부터 6월 17일(수)까지 런던에서 1950년대 한국 고전영화 특별상영회를 개

최한다. 이번 상영회는 ‘50/50 한국고전영화 패키지(이하 50/50 패키지)’ 프로그

램으로 진행되며, ‘50/50 패키지’는 한국영상자료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950년

대 한국영화 명작 7편의 복원판으로 구성된 특별 프로그램이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1950년대 한국영화는 전쟁 이후의 상처와 혼란 속에

서도 삶의 희망과 인간의 뜻을 지켜내려는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흙 속에 저 바람 속’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영화는 역사 속의 고통과 기억을 예술

로 승화하며 우리의 삶과 시대를 기록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상영회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트라우마와 변화의 시간을 영화를 통해 다시 바라보는 자

리이자, 한국인이 전쟁을 겪어내면서도 미래를 향한 뜻을 품었던 과정은 한국문

화가 지닌 중요한 미학적 가치입니다. 특히 영국의 영화학도들이 직접 작품을 소

개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고전영화가 새로운 세대의 시선 속에서 다시 

해석되고, 한국영화가 지닌 인간적 서사와 미학적 깊이가 국제사회와 더욱 널리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50/50 패키지’의 모든 작품은 한국영상자료원의 복원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향이 디지털로 복원되었다. 상영작으로는 반공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작품 ‘피아

골’(이강천, 1955),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시집가는 날’

(이병일, 1956), 한국 사회의 서구화 현상을 여성의 시각에서 그린 ‘자유부인’(한형

모, 1956), 그리고 당시 농촌 사회의 현실을 담아낸 ‘돈’(김소동, 1958) 등이 포함

된다.

이번 행사에는 약 320명의 영국 관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영을 통해 영

국 관객들에게 한국의 고전영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버벡 대학교 영화 큐레이팅 석사과정 학생들이 각 작품을 직접 소개하

고 영화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학술 협력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상영 현장에서 작품을 소개하며 큐레이터로서의 실무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붙임1 「2026 K-Film Academy」프로그램

□ 행사개요

○ (행사) ‘K-Film Academy’ - 50년대 특별상영회 

○ (일시 및 장소) ‘26.3.17(화) ~ 6.17(수), 주영한국문화원

○ (주최) 주영한국문화원, 한국영상자료원

○ (내용) 1950년대 한국영화 명작 상영회 및 인트로 행사 

○ (상영) 이강천 감독의《피아골》(1955), 이병일 감독의《시집가는 날》

(1956),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1956), 김소동 감독의 《돈》(1958) 등 4

편


